
목소리  

작 정소정  

<작품소개>   
이 작품은 한국의 여행자가 다낭의 리조트에서 베트남 여귀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.  

***제작 중인 작품이므로 낭독공연 대본의 일부만 공개합니다.  
  

<1막 5장>   

리조트 앞 바다에 해가 진다.  

붉고 푸른 색의 바다의 색이 지워지고 어둠만 남게 된다.  

남 : 바스락거리고 살 부비고 웃고 숨 쉬고. 살아있는 것들이 내뿜는 냄새. 결과 색이 다른 무수 많은 피부와 그 피부 

위 틈과 틈에서 스며나오는 삶의 기록. 무엇을 먹었는지, 어떤 사람과 체액을 교환했는지, 무엇에 이끌려 어디에 머

물렀는지… 

여 : 밤이 오면 나아지겠지.  

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, 남자가 말한다.  

남 : 밤이 오면 나아질까?  

여자, 놀라서 남자를 본다.  

남 : 밤이 오면 나아지겠지.  

여 : 내 목소리 들려요?  

남자, 반응이 없다.  

여 : 그렇겠지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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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, 모래사장에 앉는다.  

여자, 남자와 조금 떨어진 뒤편에 앉아 그를 본다.  

남자가 하는 행동, 사소한 몸짓을 따라한다.  

여 : 세상이 제 목소리에 귀를 막은 그 날부터 전 잠들지 못 했어요. 그건 또 하나의 형벌이었죠. 견디기 힘들 정도로 

무서웠어요.  

여자, 손목을 긋는다.  

그러나 피만 철철 날 뿐 아무렇지도 않다.  

여자, 목을 맨다.  

혀가 길에 흘러나오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다.  

여자,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.  

머리가 빠개졌지만 뭐 여전히 살아있다.  

여자, 물에 뛰어든다.  

물에 불어 몸이 두 배로 커지고 젖었을 뿐이다.  

별이 뜬다.  

하나.  

둘.  

남자, 하늘을 본다.  

여자, 따라서 본다.  

여 : 별.  

남 : 별… 이네.  

여자, 남자를 본다.  

여 : 아닐 거야.  

남 : 별.  

남자, 좀 더 가까이 보려는 듯 일어선다.  

여자, 따라서 일어선다.  

남 : 그런 하늘은 처음 봤어요. 적도의 밤하늘은 고래의 뼈처럼 둥글었어요. 돔형태의 지붕처럼 둥글려진 하늘에 별

이 층층이 박혀있었어요. 어떤 별은 바다에 빠질 듯 수면에 닿아있고 또 다른 별은 그 별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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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럼 저 하늘 위로, 고개를 젖혀야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있었죠. 노를 저어 수평선 가까이로 가면 눈 앞에 별이 있을 

것만 같았어요.  

여자, 기침을 한다.  

남자, 여자가 있는 쪽을 본다.  

여자, 다시 기침을 한다.  

남자, 여자가 있는 쪽을 얼핏 보는 듯 하다가 다시 앞을 본다.  

여자, 남자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 다가간다.  

다시 기침을 해본다.  

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.  

남자의 눈은 여전히 별을 보고 있다.  

여 : (망설이며) 저기...  

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인다.  

여 : 혹시 내 목소리 들려요?  

남자, 돌아보면.  

거기 여자가 있다.  

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치는 두 사람.  

여 : (놀라) 저… 보여요?  

남자, 이상한 듯 다시 고개 돌린다.  

남 : 무슨 소리지?  

여 : 저… 여기 있어요.  

남자, 다시 여자를 본다.  

보이지 않지만 소리 나는 쪽을 응시한다.  

회피하지 않고.  

남 : 누구…?  

여 : 들려요?  

남 : 네.  

여 : 정말 들려요?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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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 : 네.  

여 : 매일 기도 했어요.  

남 : 네?  

여 : 누가 내 목소리 좀 들어줬으면… 한 번만… 단 한 번만이라도…!  

암전. 

여 : 당신이 처음이에요. 내 목소리를 들은 건.  

<2막 2장>  

리조트 바닷가 바.  

한결, 기타를 치고.   

보람 : 중권이 방에서 앓는 동안 저와 남편이 속한 패키지팀은 시내관광을 했습니다. 가이드가 이끄는 곳으로 가 그

다지 필요하지는 않지만, 또 안 사면 서운한 특산품들도 사고, 쌀국수도 먹었습니다.  

한결 : 자아! 어떠셨어요? 오늘 하루, 즐거우셨어요? 아, 네. 힘드셨죠? 이제 여기서 밤바다 보면서 식사도 하시고 

또 칵테일도 드시고.  

바텐더 : 안녕하세요, 최원혁입니다. 칵테일은 따로 계산하실 필요 없이 무한제공입니다.  

일동, 환호하고.  

보람 : 여보, 나 물 좀 줘.  

대식, 물통 준다.  

보람 : 아우, 짜.  

대식 : (마셔보고) 안 짠데?  

보람 : 어? 그래? (다시 마셔보고) 짠데… 바닷물 같애.  

형미 : 어디 봐요. (마시고) 안 짠데?  

보람 : 이거 무슨 물이야?  

대식 : 가이드님이 준 건데?  

한결 : 아, 이거 아까 닌호아에서 뒷산에 산책 갔다가 거기서 만난 군인이 줬어요.  

원혁 : 그 사람 다리 한 쪽 없었죠?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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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결 : (놀라며) 어떻게 알았어요?  

원혁 : 귀신이에요.  

한결 : 네?  

대식 : 외다리귀신. 

한결 : (비명지르며) 아악! 말도 안 돼.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하세요?  

원혁 : 그 귀신 되게 유명해요. 

대식 : 닌호아에서 여행자들한테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어떤 사람은 짜고 어떤 사람은 안 짜대요. 베트남에선 그래서 

그 짠맛을 유령소금이라고 부른다죠. 귀신이 준 물을 마셨는데 짜면 영혼이 가벼운 거라면서요?  

형미 :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?  

대식 : (손에 들고 있는 책을 보여주며) 책에서 봤습니다.  

형미 : 와아… 그런 게 책에도 나오는구나. 

연화 : 근데 영혼이 가볍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 

대식 : 영혼이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? 깃털처럼 막 훨훨 날아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도 보고, 귀신도 보고. 

어? 그러고 보니 당신… ?  

보람 : (놀라며) 저요? 저 귀신 안 보여요!  

대식 :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야. 당신처럼 둔한 사람이 귀신은 무슨.  

보람 : 네. 맞아요. 귀신 같은 게 어딨겠어요, 요즘 세상에.  

원혁 : 아니에요! 있어요! 귀신.  

형미 : 여름 밤에 귀신이야기라… 좋지.  

원혁 : 이건 제가 진짜로 본 건데요. 여기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… 거기 위에 우리 가이드님

처럼 정말로 바싹 마른 남자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.  

대식 : 한결씨처럼?  

한결, 마른 귀신 흉내를 낸다.  

(사운드)  

한결 : 이렇게?  

원혁 : 근데 지금 너무 편안해요. 그 귀신은 배가 고픈지 항상 힘들어 보였거든요. 

한결, 자세를 바꾸어본다.  

원혁 : 어! 어! 비슷해요.  

한결, 이제는 완전히 굶주린 귀신이 된 것만 같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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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식 : 지금 보셨다고 말하는 걸신은 베트콩 귀신입니다. 이곳 다낭 사람들은 귀신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복권에 당

첨되고 싶어서 이 공산주의자 유령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. 그럴 때면 그는 번번히 그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거부했

다고 해요.  

원혁 : 또 어떤 귀신은 여자들만 지나가면 건든대요.  

귀신의 팔이 나와 연화를 건드리고.  

연화 : 엄마야!  

원혁 : 근데 그 팔에 털이 가득했대요. 진짜 무슨 짐승처럼.   

대식, 책 펼쳐 읽으며  

대식 : 여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미군유령 둘은 빈랑나무 아래에서 출현하곤 했다. 그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

말로 속삭이고 

미군유령1,2 빈랑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나타난다.   

자신들끼리 속삭이며 떠든다.  

대식 : 어떤 주민에게는 빈 깡통 속에서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는가 하면  

소리를 만드는 움직임 시작한다.  

대식 : 다른 주민에게는 빈 탄약통에서 탄피들이 달그락거리는 것 같은 불쾌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. 이 거대한 남자

들은 항상 함께 있다. 그들은 부끄럼이 많고 수줍어하며 약간 신경질적이다. 그들은 신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

혀 방해가 되지 않지만 서로 간에는 수다를 많이 떤다. 

본격적인 움직임과 함께 더 많은 유령들이 나타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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